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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롯데, 합병작업 “본격돌입”
6월부터 업무회의 양사 공동개최 … 2월 정범식 사장 대표이사 겸임

롯데그룹 유화 계열사간 합병작업이 순항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남석유화학과 롯데대산유화가 6월부터 양사 업무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2009년 1월로 잠정적으로 잡혀있는 합병시점을 6개월 가량 앞두고 이질적인 조직문화를 털어내고 실질적으

로 한 식구로 생활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양사는 적어도 영업부문과 대표이사체제에서는 이미 한 회사나 마찬가지이다.

호남석유화학의 정범식 사장이 2월부터 롯데대산유화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양사를 꾸려가고 있다.

또 양사는 영업과 마케팅 분야에서 비록 판매대행 수수료를 서로 주고받는 방식이긴 하지만 역할분담을 통

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호남석유화학은 롯데대산유화가 생산한 합성수지제품을, 롯데대산유화는 호남석유화학이 만든 모노머 제품

을 각각 맡아서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다.

롯데대산유화는 호남석유화학의 100% 자회사로, 2003년 호남석유화학이 LG화학과 함께 현대석유화학을 인

수한 후 분리돼 설립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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